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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세번째 메일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있다. 

이원리는 인간의 한정된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지만 이 오묘한 원리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도

대체 이원리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로 우리를 강요해서 선을행하도록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 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마치 주인이 소를 강가

로 끌고 갈수는 있어도 소가 물을 먹는 것은 소의 권리요 선택인 것과도 같다. 먹으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되어 선을 행한 것이고 안먹고 돌아서면 거역하여 악을 행

하게 되는것과도 같다. 생각해 보라!   최초의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를 

옆에두고도 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를 따 먹었는지 모르겠는가? 죄는 우리의 선택

으로인해서 ‘죄’ 로 확정 되는 것이지 죄가 있어도 죄에 끌려 가지 않으면 ‘죄’ 는 사람

을 지배 할수가 없다.  

가인과 아벨에 적용하면 두사람은 모든 것이 동등한 가운데서 출생했다. 둘다 모두 부

모의 잘못된 선택으로인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 땀흘

려 일해야 먹고 살수 있었다. 한사람은 농사 일을 했고 다른 한사람은 목축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은 분병히 다른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

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 충고하셨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셨다 (창 4:7).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제사의 방법에 초점을 마추어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아벨이 선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한 제사를 받아 주지 않

았다고 가인이 선을 행하지않았다 고도 말씀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가인이 제사로인해서 극도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할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

를 엄중히 경고 하셨을 뿐이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

미 가인의 마음은 선을 택하기에 너무 멀어져 있었다. 다시말해서 최초의 사람들이 선

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상태에서 더 멀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

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달려 가고 있었다. 그만큼 자기중심이 더 강해졌다. 그

로인해 하나님은 그가 큰 죄악을 범할 것을 내다 보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

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권면 하셨지만 가인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

하고 자신의 문앞에 다다른 죄를 다스리지 못한것이다. 가인은 자신중심의 감정에 깊

이 빠져 헤어나지 못해 동생 ‘아벨’ 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정말 ‘죄’ 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에대한 인식이 있어도 그것을 매일 바라 보아도 ‘나 자신의 욕망

과 오염된 감정들을 '생명나무' 에 묶어 두지 못하는 한 우리도 가인과 같은 일을 반복 

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

해하고 너의 감정에 얽매여 얼굴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로 감이 어찌 

됨이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따라 나를 향한 죄가 정

말 '죄' 가 되기도하고 죄를 다스리기도 하는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수 없다. 우

리는 죄를 다스려야한다. 우리가 다스려야할 죄를 아벨이나 하나님께 넘기지 말라! 마

음아 죄를 이겨라! -아멘- 


